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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제목 : “전력수요 안 는다더니... 빗나간 8차 전력수급계획” 

(’17.8.8, 한국경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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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지난 7/21일 기업들이 1.72GW를 감축하지 못했다면 최대 전력 
수요는 86.31GW로, 정부와 워킹그룹이 내년에야 도달할 것이라 
했던 86.3GW를 올해 이미 초과할 수 있었다는 결론

 ㅇ 탈원전 논리를 위해 전력수요를 낮게 예측했고, 이를 지키기 위해 
기업들의 전기 사용을 막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 지난 7/21일 전력수요는 수요 전망(초안)보다 높지 않았음
 ➊ 7/21일 수요관리 前 수요는 86.31GW이었고, 수요관리를 통한 

감축 후 실제 수요는 84.59GW였음
 ➋ 7/13일 ‘전력수요전망 워킹그룹’에서 발표한 수요전망 초안에서 

‘18년 최대전력 수요는 86.3GW이었는데 이는 수요관리 이후의 
예상 수요임

 ➌ 따라서, 수요관리 이후 값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, 
7/21일 최대 전력수요 84.59GW와 8차 수급계획의 수요전망(초안)
에서 예상한 ‘18년 최대전력수요 86.3GW를 비교했을 때 7/21일 
전력수요가 내년도 전망을 이미 초과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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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 낮게 예측한 전력수요를 지키기 위해 전기 사용을 막은 바 없음
 ㅇ 수요자원 거래시장(DR 시장)은 전력거래소가 피크감축 필요성과 

경제성을 감안하여 기준*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서, 전력수요 
예측치를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사용한 바 없음

    * ① 수요예측오차 및 대규모 발전기 고장 등 수급상황이 급변하여 수요감축이 필요한 경우

② 전력수요 예측값이 직전 같은 수급대책기간의 최대전력을 경신 또는 예상시,

 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당해연도 목표수요를 초과 또는 예상시

③ 전력수급 위기경보 준비‧관심단계 해당 또는 예상시

 ㅇ 한편, 동 제도는 전기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전력수요를 감축하기로 
계약하고, 감축에 따라서는 시장을 통해 보상을 받는 메커니즘으로 
기업들의 전기사용을 강제로 막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

  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최우석 과장(044-203-5240)
권순목 사무관(044-203-524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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